
                        가나가와 관광 안전 선언 

 
 
가나가와 현에는 근대 일본의 막을 연 요코하마,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가마쿠라, 
오다와라 성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옛날 시가지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오다와라 
등 매력 넘치는 관광지들이 가득합니다. 하코네, 유가와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이름 높으며 단자와, 오야마의 푸르른 산들, 미우라 반도를 시작으로 쇼난 해안, 
마나즈루 반도를 잇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안선 등 자연 환경도 풍부합니다. 

가나가와는 관광 자원의 보고로 연간 1 억 8 천만 명이 넘는 손님들이 가나가와 현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또한, 가나가와 현은 수도인 도쿄와 인접해 있으며 작년에 국제공항으로 거듭난 하네다 
공항과도 매우 가까워 교통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3 월 11 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가나가와 현의 각 관광지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가나가와 현은 물도 공기도 사람들도 지금까지와 아무런 변함없이 건강하고 활기로 
가득합니다.  
저희 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더욱 많은 분께 전해 드리고자 현과 시정촌, 민간이 
하나가 되어 ‘힘내자! 일본, 활기찬 가나가와 재발견 캠페인’ 이라는 관광 캠페인을 현의 
전 지역에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분들이 가나가와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가나가와의 
활기찬 모습을 직접 실감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활기찬 가나가와’를, 또한 피해 지역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활기찬 
일본’의 모습을 많은 분께 전해나가고자 합니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가나가와 현 관광지의 개성과 매력을 알리고 일본 전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손님을 모시고자 저는 지금 ‘가나가와 관광 안전 선언’을 실시하는 
바입니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가나가와를 부디 꼭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관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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